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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민 귀농체험학교/사진=고창군 제공

고창군이 지난달 25일부터 27일까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 30명을 대상으로 ‘도시민 귀농체험학교’를 운영했다. 

2박3일동안 고창군 명소탐방, 귀농 우수사례 농가견학, 고창군 귀농귀촌 정책설명과 행복한 시골살이 준비 특강 등으로 이뤄졌다.

첫날 청보리밭축제장 탐방을 시작으로 선배 귀농인이 운영하는 베리촌 견학 및 체험, 고창군 체류형 농업창업 지원센터 견학, 고창군 귀농귀촌 정책설명,

허브를 활용한 치유농장인 보니타 정원 체험 등을 진행했다. 

특히, 연암대학교 채상헌 교수의 행복한 시골살이 준비 특강은 예비 귀농귀촌인들에게 농업의 현실과 전망, 농촌문화 이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와 이해

도 높은 설명으로 도시민들의 귀농귀촌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었다. 

군 관계자는 “예비 귀농귀촌인들에게 세계유산도시 고창을 알리고,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고창을 체험해보고 귀

농귀촌을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도시민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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